
 

PRESS RELEASE                

한국석유공업, 1주당 110원 배당 결정…”적극적 주주환원 정책” 

▶ 배당금 총액 약 13억 원, 배당금 지급예정일자 4월 7일 

▶ 지속적인 경영실적 향상을 통해 주주 중심 경영을 이어 나갈 것 

 

국내 1위 산업용 아스팔트 제조기업 한국석유공업(004090, 대표이사 강승모/김득보)는 1주당 

110원 현금 배당한다고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국석유공업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110원 현금 결산 배당키로 결의했다. 배당 기

준일은 지난해 12월 31일로 배당주식수는 총 발행주식수에서 자기주식 50만 210주를 제외한 

1,219만 3,910주다.  

 

이에 따라 배당금 총액은 약 13억 4,133만 원으로 결정됐으며 시가배당률은 1%다. 작년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자사주 매입 금액을 포함하면 연간 주주환원 총액은 23억 4,133만 원이 

될 전망이다. 배당금 지급예정일자는 4월 7일이다. 

 

올해로 59년을 맞는 한국석유공업은 국내 산업용 아스팔트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는 업계 

선도 기업이다. 1964년 창업 이후 현금 배당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오랜 기간 회사를 믿

고 지지해 준 투자자와 주주들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승모 한국석유공업 부회장은 “어려운 대외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하고 있는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는 트렌드에 

맞는 시장 다변화 전략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친환경 신사업과 신규 아이

템 개발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석유공업은 지난해 매출액 7,479억 원, 영업이익 180억 원을 달성하며 사상 최대 매출

액을 기록했다. 올해는 매출액, 영업이익이 각각 10%, 57% 증가한 8,209억 원, 282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